
요 약1)지식관리시스템은 기업이나 조직의 지식을 저

장하고 조직화하며 구성원들간에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여러 하위 시스템들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식의 효율적인 검색과 네

비게이션을 위한 지식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존 지식관리시스템들의 지식맵 구조를 보면 

과거의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디렉토리 구조

의 색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 정보의 연관 

검색이 불가능하며 지식관리시스템들 사이의 지식맵

의 공유와 교환뿐만 아니라 여러 지식맵의 통합 및 

분할 또한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식 자원들을 상호 연관

성에 따라 연결하고 조직하여 지식 구조를 기술할 수 

있도록 토픽맵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맵을 구축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지식맵, 토픽맵, 지식관리
Abstract Knowledge Management System manages a 

process that helps organizations to become more com-

petitive by enabling them to operate more effectively.

KMS consists of several sub-system knowledge 

portal, collaboration server, knowledge map, extractor, 

etc. Knowledge map is used to organize the knowl-

edge index to search and navigate the knowledge 

base. But traditional KMS provides a simple directory-

based knowledge map. This map structure is d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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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d from the structure of the document index of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So, this 

directory-based knowledge map can not provide the 

associative relationship between topics (or knowledge 

items). In this paper, we proposes a topic map 

based knowledge map with the semantic links 

between the topics in that map. Using this map we 

represents the hierarchical and associ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topics.

Keywords : Knowledge Map, Topic Map, Knowledge 

Management

1. 서  론

1.1 연구동기

지식관리는 기업이나 조직 내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지식경

영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지식을 기업경영에 적

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을 관리하고 공

유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

해 개발된 시스템이 지식관리시스템이다.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와 등록된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지식표현, 

지식을 검색하고 네비게이션할 수 있는 지식맵, 그

리고 지식을 배포하고 활용하는 지식공유 및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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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평가 등 기업 및 조직의 활동에 지식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하위 시스템들로 구

성되어있다. 그러나 지식관리시스템은 처음부터 새

롭게 개발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그룹웨어, 

웍플로우, 문서관리시스템, 웹포털 및 검색엔진 등

의 개별 시스템들을 지식관리 프로세스에 적합하

도록 통합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하

위 시스템들 중에 지식맵은 지식 리파지토리에 저

장된 수많은 지식들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상

호 연관관계를 맺음으로써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

라 분류 검색과 연관검색을 가능하도록 한다.

지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될 경우 적게는 

수십만 건에서 많게는 수백만 건의 지식자료가 지

식베이스에 저장되게 된다. 이 지식자료는 시스템을 

활용할수록 더욱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지식맵이 없다면 지식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쉽게 획득하고 검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지식관

리시스템의 지식맵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식관리시스템이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단위 시스템으로 개발된 여러 시스

템들을 통합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식맵 또한 

문서관리시스템의 문서 색인이나 디렉토리 서비스

와 같은 트리구조의 모델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지식항목간에 계층구조의 관계만을 제공한다

현재의 지식맵의 지식 데이터 분류구조는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품 설계와 관

련된 지식의 경우 가전제품>세탁기>드럼세탁기>

설계도면 > PART A 등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특

정 지식자료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그리고 같은 

분류 내에 어떤 지식자료들이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또는 같은 분

류에 속하는 것이라도 지식자료들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이다.

•지식맵의 지식내용이 주로 업무절차 중심적이다

기업 또는 조직의 지식은 크게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절차에 대한 지식과 업무

별로 관리하고 생성해야 하는 자료에 대한 지식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구축되는 지식맵은 주로 업무 절차에 관한 

지식맵이다. 즉 신규사원이 입사할 경우 그 사원이 

해야 할 업무 절차가 분류별, 태스크별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선임자의 업무 인수가 없더라도 지식맵

을 통해 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데이터로서 존재하

는 수많은 지식 데이터 또한 분류체계와 연관성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식관리시스템에 의존적이다

지식관리시스템마다 독자적인 맵 구조와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의 지식이 특정 지식관

리시스템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즉 지식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뛰어난 성능의 다른 지식관리시스템

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할 경우에 지식맵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식맵

을 구축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 시스템으로 쉽게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지식맵의 표준화된 데이터모델이 없다

지식맵의 내부 데이터 표현구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지식관리시스템 마다 독자적인 데이터

구조로 맵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맵을 여러 

시스템과 공유하거나 통합 또는 분할 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기업에서 해외에 여러 지

사를 설치해서 각 지사에도 지식관리시스템을 구

축할 경우 현재는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본사에 구축된 지

식맵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준화된 질의언어가 없다

구축된 지식맵은 보통 웹페이지를 통해서 접근

하게 되는데 이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

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자가 지

식맵 정보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질의언어가 

없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요구는 제한되

어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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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술한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지식맵

의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이 없다는 데에서 발생하

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ML

에 기반을 둔 토픽맵(Topic map)이라는 데이터 모델

을 소개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지식맵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소의 세미나자료를 지식맵

으로 표현, 관리하는 것에 적용시켰으며 이는 연구소 

구성원들에게 소중한 자료(지식)인 세미나자료에 대한 

지식기반의 컨텐츠 관리를 가능케 하며 기존의 검색

방법인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지식리소스에 대한 

분류검색과 연관검색과 같은 유용한 질의를 제공한다.

토픽맵은 정보 자원들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연

결하고 조직하여 지식 구조를 기술할 수 있도록 

제정된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

dardization) 표준이다.

토픽맵은 대용량의 비구조화되고 비조직화된 정

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네비게이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안되었다. 토픽맵은 대용량의 정보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며 의미론적인 연관관계를 설정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하는 지식

을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맵을 제시한다.

토픽맵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색인 방법뿐만 

아니라 전자도서관, 지식관리시스템, 컨텐츠 관리

시스템과 함께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관리시스템

에 정보 분류 및 검색을 위한 데이터 모델로 사용

될 수 있다.

1.2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정보 자원에 의미정보를 부여하여 구

조화하는 여러 모델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3

장에서는 토픽맵 모델에 대한 소개를 담고있다. 4

장에서는 XTM(XML Topic Map) 을 시스템에 적

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2. 관련 연구

색인(index), 용어해설(glossary), 시소러스 (thesaurus) 

는 책이나 다른 정보자원에 담겨있는 지식 구조를 

매핑하는 방법들이다. 인공지능 연구분야에서는 예

전부터 인간과 기계사이에 의사전달을 위해 지식

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해 왔다.

지식 표현에 널리 사용된 방법 중의 하나는 개

념(concepts)과 개념들간의 관계 (conceptual rela-

tionship)로 구성된 개념도 (conceptual graphs)이

다. 이 개념도는 실제 AI 시스템에서 ‘semantic 

network’, ‘associative network’, ‘partitioned network’ 

등 다양한 이름으로 구현되어 왔다.[4] 이 semantic 

network의 기본 모델은 전통적인 분류기법인 색인, 

용어해설, 시소러스에서 나타나는 토픽, 연관관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기법을 접목함으로써 

정보관리와 지식관리 분야에 많은 잇점을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이 토픽맵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게 

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토픽맵은 토픽/연관관계 모델에 토픽/어커런스

(occurrence)를 추가함으로써 지식 표현과 정보관

리 분야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은 정보와 엄연히 다르다.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식관리

는 ‘생성’, ‘형식화’, ‘전달’의 3가지 지식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토픽맵은 이 중 형식화를 위한 표

준이며 생성과 전달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도 필수 요소이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에서는 토

픽맵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웹에 의미정보를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즉 웹 페이지들에 

그 페이지 자체를 설명하는 메타정보 -페이지에 담

겨있는 내용의 주제, 만든 이, 만든 일자, 관련페이

지 등- 를 기술함으로써 웹 페이지의 하이퍼링크 

뿐만 아니라 시맨틱 링크에 의해서 보다 정확한 

검색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라는 모델이 제시되었으

며 웹 자원의 시맨틱 맵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토픽맵과의 모델 통합 및 상

호 교환에 대해서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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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델로 표현된 맵이 각각을 지원하는 시스템들 

사이에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5][16]

3. 토픽맵 모델

토픽맵 모델은 기본요소로서 토픽(Topic), 연관

관계 (Association), 어커런스 (Occurrence) 로 나누

어 볼 수 있다.[5]

3.1 토픽(Topic)

토픽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든 될 수 있다. 

즉 사람, 사물, 개념, 의미 등 실제 존재하는 것, 또

는 특정 속성이나 어떤 의미 등이 될 수 있다. 보

통 명사형으로 표현된다. 즉 특정 문서의 토픽은 

그 문서의 작성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

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XML에 관한 책에서 보면 ‘element’, ‘attribute’, 

‘structured document’, ‘XML’, 'DTD(Document Type 

Definition)’ 등이 토픽이 될 수 있다. PDM(Product 

Data Management) 관련 지식관리 도메인에서의 

토픽들을 분류하면 ‘설계 제품 모델명’, ‘도면’, ‘부

품코드’, ‘부품도’, ‘설계자’ 등이 토픽 타입이 될 

수 있고 토픽은 각 토픽 타입의 실제 인스턴스가 

된다.

즉, ‘모델’이라는 토픽 타입에는 냉장고 PDM 관련

(그림 1) 토픽타입과 토픽

지식관리 도메인에서의 토픽들을 분류하면 ‘설계  

제품 모델명’, ‘도면’, ‘부품코드’, ‘부품도’, ‘설계자’ 

등이 토픽 타입이 될 수 있고 토픽은 각 토픽 타입

의 실제 인스턴스가 된다. 즉, ‘모델’이라는 토픽 

타입에는 냉장고 모델번호 ‘DW2003’이라는 특정 

객체를 가리키는 토픽과 다른 모델을 가리키는 토

픽들이 있으며 ‘설계자’ 라는 토픽타입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름이 토픽이 된다. 그림 1

은 서울대학교 객체지향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추

출한 토픽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하나의 토픽맵에는 보통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토픽들이 존재한다. 수많은 토픽들을 서로 연

결짓기 위해서는 먼저 비슷한 유형에 속하는 것끼

리 분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토픽 타입이라는 것

을 사용한다. 

토픽맵에 있는 토픽들은 토픽 타입이 없거나 있

다면 1개 이상 여러 타입에 속할 수 있다. 토픽 타

입과 토픽의 관계는 객체 지향 모델에서의 클래스

와 객체(인스턴스)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토픽맵 표준안 스펙에 따르면 토픽 타입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토픽이다. 그러므로 토픽 타입들

간에도 상하관계와 연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실멤버’ 토픽 타입은 ‘교수’, ‘박사

과정’, ‘석사과정’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연

구실멤버와 이들 세부 멤버타입 사이에는 상하관

계 또는 상속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 2) 지식 항목을 가르키는 어커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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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지향 모델에서 슈퍼클래스와 서브클래스간의 

‘isa’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픽들은 ‘이름’, ‘어커런스’, 그리고 다른 토픽과

의 연관관계에서의 ‘역할’ 이라는 3가지 종류의 성

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토픽은 최소 하나의 

이름을 가진다.

3.2 어커런스(Occurrence)

각 토픽은 자신이 참조하는 하나 이상의 실제적인 

지식 항목(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구실멤버’ 라는 토픽은 객체지향 연구실의 멤버들

을 나열하고 있는 http://oopsla.snu.ac.kr/member 

라는 페이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원(resource) 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정보를 어커런스라고 

한다. 어커런스는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문서 

파일, 이미지 파일, 비디오 파일, 데이터베이스 내 

특정 레코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2는 서

울대학교 객체지향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각 토픽

들이 지 식항목을 가르키는 어커런스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러한 어커런스에 의해 참조되는 자원

들은 일반적으로 토픽맵과 별도로 저장된다. 토픽

맵 내의 토픽들은 자신의 자원을 가리키기 위해 

HyTime 어드레싱이나 Xpointer 와 같은 기법들을 

사용하게 된다.

토픽맵과 실제 지식 자원 사이를 분리할 수 있

다는 것은 실제 지식 항목의 이동없이 토픽맵 만

으로 지식 항목을 분류하고 색인 할 수 있는 강력

한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즉, 지식 리파지토리에 

저장된 지식이 없더라도 토픽맵을 이용하여 지식

맵을 구축할 수 있으며 지식 리파지토리와는 별도

로 지식맵 만을 배포, 공유, 교환할 수 있다.

3.3 연관관계(Association)

토픽맵 표준안 스펙에는 토픽들간의 연관관계를 

정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토픽 연관

관계는 둘 이상의 토픽들 사이에 상하관계가 아닌 

의미적인 관계성을 정의하는 관계이다.

(그림 3) 토픽들간의 연관관계

JMKIM is a member_of OOPSLA

SDLEE wrote a paper, 'SPY Tec'

KSKIM manage OOPLSA homepages

HJKIM is a professor

A paper, 'The RS-tree', was written_by HJKIM

JMKIM과 OOPSLA는 토픽들이고 이 두 토픽 

사이에는 ‘member_of ’ 라는 연관관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토픽맵 내의 토픽들은 서로 독립적인 객체

이면서 동시에 특정 타입의 연관관계로 연결된 링

크를 가진다.

토픽들이 토픽 타입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것처럼 토픽들간의 연관관계도 연관관계 타입이라

는 것으로 분류된다. 위 예에서 ‘member_of’, ‘wrote’, 

‘manage’, ‘is a’, ‘written_by’ 등이 연관관계 타입이

다. 즉 'RS Tree' 라는 논문이 HJKIM에 의해 쓰여

졌듯이 다른 논문 도 다른 멤버에 의해 쓰여졌다

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written_by’   

라는 연관관계 타입은 하나이지만 실제 연결되는 

토픽들에 따라 그 타입에 속하는 연관관계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은 서울대학교 객

체지향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각 토픽들간 의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토픽 타입과 연관관계 타입은 지식 및 정보 표

현, 분류, 구조화를 위한 토픽맵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능이다. 직관적이면서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

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픽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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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게이션 할 때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쉽게 

축소할 수 있고 검색 결과 또한 정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연관관계에는 타입외에도 ‘역할’ 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 “JMKIM is a member_of OOPSLA” 

라는 예를 보면 JMKIM은 사람(person)이라는 역할

을 가지고 OOPSLA는 연구실(laboratory)이라는 역

할을 가진다. 토픽맵에서는 이 역할들 -□ person, 

laboratory- 도 하나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연관관계에 어떤 제약조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member_of’ 라는 연관관계에서

는 person 역할의 토픽과 laboratory 역할의 토픽이 

있어야 하며 나오는 순서도 person이 laboratory보

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토픽, 어커런스, 연관관계의 3

가지 항목외에도 토픽맵 표준안 스펙에는 여러가

지 지식을 관리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

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XTM을 이용한 연구실의 방대하

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오프라인 세미나 

자료에 대해 지식맵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컨텐츠 

관리와 지식기반의 연관검색을 가능케 함을 보인다.

4. XTM 기반의 지식맵 구현

기업이나 조직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연구실의 

세미나 자료는 연구원들에게는 좋은 지식이 될 수 

있다. 주 단위로 수없이 쏟아지는 세미나 자료는 - 

이전까지의 연구실의 세미나 자료는 대개는 발표

자 이외의 연구원들은 하드카피본으로 지니다가 

분실하는 경우도 많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원

하는 자료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또

한 세미나 자료는 주로 발표자의 로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공유와 검색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에 지식

관리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연구소 구성원들에게 

공유 및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웹이나 인트

라넷으로 지원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을 

지원하기엔 이전까지의 디렉토리 색인에 의존하는 

기존의 지식관리시스템은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검

색에 있어서는 세미나 자료의 키워드 검색을 통한 

제목에 의존적이어서 분류검색이나 참고자료, 발표

자 또는 다른 세미나 자료와의 연관성에 대한 파

악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연구소의 세미나 자료에 대

해 XTM 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메타 데이터-토픽, 

어커런스, 토픽과 토픽간의 연관관계- 를 기술함으

로써 키워드 검색뿐 아니라 세미나 자료 지식에 

대한 생성/유지/관리의 용이함을 지원하며 토픽들

간의 분류/연관관계에 의한 검색을 지원하여 연구

원이 필요로 하는 지식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4는 XTM 으로 기술된 세미나 자료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seminar1 이

라는 topic id 를 가지는 토픽은 토픽타입이 seminar 

이고 base name 으로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Three-Step Intentional Query Processing Scheme”

을 가지며 토픽을 기술하는 어커런스는 “http:// 

oopsla.snu.ac.kr/oopsla10/rsrch/images/3iqps.jpg“

를 나타낸다.

그림 5는 세미나자료와 발표연도간의 연관관계

를 나타낸다.

<!--세미나 자료-->

<topic id="seminar1">

<instanceOf>

<topicRef xlink:href="#seminar"/>

</instanceOf>

<baseName>

<baseNameString>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Three-Step 

Intentional Query Processing 

Scheme</baseNameString>

</baseName>

<occurrence>

<resourceRef 

xlink:href="http://oopsla.snu.ac.kr/oopsl

a10/rsrch/images/3iqps.jpg"/>

</occurrence>

</topic>

(그림 4) XTM으로 기술된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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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연도-->

<association id="#written_in1">
<instanceOf>

<topicRef xlink:href="#written_in"/>
</instanceOf>
<member>

<roleSpec>
<topicRef xlink:href="#r_seminar"/>

</roleSpec>

 <topicRef xlink:href="#seminar1"/>
</member>
<member>

<roleSpec>
  <topicRef xlink:href="#r_year"/>

</roleSpec>

<topicRef xlink:href="#year_1986"/>
</member>

</association>

(그림 5) 세미나자료와 발표연도와의 연관관계

<!--발표-->

<association id="#written_by1">
<instanceOf>

<topicRef xlink:href="#written_by"/>

</instanceOf>
<member>

<roleSpec>

 <topicRef xlink:href="#r_seminar"/>
</roleSpec>

<topicRef xlink:href="#seminar1"/>

</member>
<member>

<roleSpec>

<topicRef 
xlink:href="#r_professor"/>

</roleSpec>

<topicRef
xlink:href="#professor_HJK"/>

</member>

<member>
<roleSpec>

<topicRef 

xlink:href="#r_researcher"/>
</roleSpec>

<topicRef xlink:href="#JHAHN"/>

</member>
</association>

(그림 6) 세미나자료와 발표자와의 연관관계

그림에서 나타내는 연관관계는 세미나자료와 발

표연도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며 연관관계 타입으

로 "#written_in"을 가진다. 또한 "#written_in" 연

관관계 타입에 대해 각 토픽 "#seminar1"과 "#year_ 

1986"은 "#r_seminar"과 "#r_year"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6은 세미나자료와 발표자와의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이 연관관계는 연관관계 타입으로 "#written_ 

by" 가지며 세미나자료, 지도교수, 발표자(연구원) 

"#r_seminar", "#r_professor", "#r_researcher"의 역

할을 가지게 된다. 4장 에서는 위와 같이 비구조화  

 되고 비조직화된 자원에 XTM 을 이용하여 구조

화된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고 상호 토픽들간에 연

관관계를 기술함으로써 구조화된 지식맵을 표현하

여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생성/유지/관리를 용이

케 하며 분류검색과 연관검색과 같은 지식기반의 

검색을 지원한다.

그림 7과 그림 8은 서울대학교 객체지향시스템 

연구실에서 XTM 을 이용하여 구현한 지식맵 엔진

과 브라우징 시스템으로서 연구원들의 세미나자료

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며 토픽간의 지능화

된 검색을 지원한다.

그림 7을 보면 좌측 프레임에서는 트리형태의 

지식분류를 통한 탐색을 할 수 있으며, 지식맵 >세

미나자료>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Three-

Step Intentional Query Processing Scheme"를 검색

했을 때의 토픽에 대한 지식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우측 상단의 프레임은 토픽을 지칭하는 정보인 어커

런스 "http://oopsla.snu.ac.kr/oopsla10/rsrch/images/ 

3iqps.jpg"를 보여주는 프레임이고 우측 하단의 프

레임은 토픽에 대한 지식정보 토픽 타입, 어커런스, 

다른 토픽들간의 연관관계 등 - 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검색을 통해 얻은 결

과는 그 토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토픽

들간의 연관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예를 들

어 그림에서 얻는 검색의 결과를 통해 토픽을 지

칭하는 정보인 어커런스 뿐 아니라 발표자, 주제, 

출처, 연도 등 토픽에 연관된 다른 토픽에 대한 검

색과 분류검색이 용이하다. 그림 8은 그림 7에서 

얻은 검색의 결과중에 "written_by" 라는 연관관계

를 가지는 즉 발표자(연구원) 에 대한 검색결과이

다. 이는 단지 토픽에 대한 키워드 검색으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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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뿐 아니라 그 사람이 발표했던 다른 자료와 

같은 연관검색이나 카테고리별 분류검색을 쉽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식에 대한 시맨틱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5. 결 론

토픽맵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컨텐츠 관리시스템의 경우 토픽맵 애플리케

(그림 7) 토픽에 관한 지식 검색

 

(그림 8) 토픽의 연관관계에 의한 지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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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이용하여 컨텐츠들의 연관관계를 설정하고 

구조화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EAI ?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에서

는 토픽맵을 여러 분리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가상적인 뷰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에서 제품, 조직의 

구성원, 문서 등 각종 지식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지식맵을 구축하기 위해 토

픽맵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연구소의 세

미나자료에 대한 컨텐츠 관리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기존의 지식맵은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이 없기 때

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지식맵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

정을 설명하였다.

지식맵의 표준 데이터 모델로 사용되는 토픽맵은 

ISO 에서 표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주로 대용량의 

정보 자원을 개념적 차원에서 분류하고 상호 연관

관계를 정의하여 색인 구조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이 토픽맵을 사용함으로써 지식맵은 지식 데이터간에 

시맨틱링크를 가지는 그래프 구조를 가지게 된다.

향후에는 토픽맵 검색과 네비게이션의 최적화를 

위해 그래프 색인 기법의 향상에 대한 연구와 네

비게이션 방법론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토픽맵 리파지토리 또한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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